
2025년 사업 계획 Review (2024.12.11) 

1/ 2025년 사업 계획 Overview 

 

- EV 국내 사업 고정비 : 71억 (고정비용 절감 방안 검토 필요) 

- 해외법인 : 독일 법인 비용 특히 높다 (광고선전비등 검토 필요) 

 

2/ 해외법인 비용 Overview 

 

 



3/ 법인별 수익 비교  

 

- 이태리 & 프랑스 : 매출, 이익도 없고 비용도 없다 => 비용은 발생 안 시키고 매출 이익

을 올릴 수 있을까? (ex. 이태리?) 

 

- BT : 70만 파운드 SLA 매출 반영 / 영국법인 : 뭔가 추가 매출, 이익 확보 필요하다.  

- 독일법인 : Retail STB 매출, 3억 -> 어떤 의미지? 공헌이익을 21억을 만들어 낸다?  

 

4/ 2025년 사업 목표 관련 check point 

- 신사업 (EV)에서 80억 적자 예상 -> 30억 정도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  

- EV 고정 비용 15억 감소 (71억의 20%) : 가능할까? 총 비용을 20억 정도 줄이고, 10억 정

도의 추가 공헌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5/ 2025년 고정비 세부 절감 방안 

- Brazil : 년간 고정비 5억 -> 강신명 법인장 본사 귀임 (마이클 런던에서 원격 관리?) 얼마

나 줄일 수 있을까? HUK Mariana와 Michael이 콜라보를 해서 영국에서 원격으로…? 

Anodox Leonardo 도움을 받는다?  

- 독일법인 : 일단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보자 !!! (뭐든지) 

- 이태리 : Agent 한명으로 독일법인과 연계해서 sales operation 운영 ? (현 고정 14만유로) 

 

Historic Revenues below for reference 

Year ending 31st December 2021               Euro 5.4mil 

Year ending 31st December 2022               Euro 3.9mil 

Year ending 31st December 2023               Euro 1.5mil 

Year ending 31st December 2024               Euro 1.27mil                                    (forecast) 

Year ending 31st December 2025               Euro 1.5mil to Euro 2mil               (forecast by Massimo, but feels optimistic) 

- 현재 이태리 지사 고정비 : 14만 유로 수준 (원화 2억 정도), 공헌이익보다 높다.  

6/ Revised P&L Summary 

- 독일법인 : 아래 7/ 참고.  

 

 

 



7/ 독일 & 브라질 법인 세부 계정 

 

 

 

 

8/ 혁신적인 아이디어  

- 독일법인 : 완전히 closing하고, 믿을 수 있는 partner들을 통해서 별도 distribution 

company를 설립한다. 휴맥스 일부 지분 보유.  

- 영국법인 : 외부 투자를 받는다…  

- Palantir의 Ontology?  

1/ 주요 비용 절감 항목  

- 급여 : 구조조정 비용 예상  

- 임차료 : 사무실 closing 

- 지급 수수료 : ?  

- 광고선전비 :  



In Foundry, the Ontology is the digital twin of an organization, a rich semantic layer that sits on top 

of the digital assets (datasets and models) integrated into Foundry.  

통합된 데이터들위에 놓여진 의미론적 계층이다.  

 

자율경영이 핵심이다.  

AI Model Adoption Phases 

Individual assistance -> enterprise assistance -> autonomous operations (자율 주행과 유사) 

 

항공산업에 관련된 개체들을 보여주는 ontology  

- An object type defines an entity or event in an organization (객체 종류) 

- A property defines the object type’s characteristics 속성 

- A link type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bject types. 관계 

- An action type defines how an object type can be modified. 기능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 

 

정보들을 온톨로지화 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 : 배가 아파요, 가족력 없음, 몸이 피곤해요, 운동 

안함. 담대 하루 얼마, 음주 얼마, 등등 

 

생활 습관 + 증상 = 위험 요인 진단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질병을 예방하는 것.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의 목표를 온톨로지화 한다.  

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데이터의 의미를 보게 된다.  

  

 

Dune :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는다. 사막 환경.  

 

3체 : 외계인들… 

 

9/ 휴맥스 EV 충전기 장비 사업 인수 관련 이슈 들 

-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없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일을 진행

한다. 실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 월급쟁이 기준으로는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 통합 개념으로 추진되다 보니 due diligence도 없었다. 물론 실사를 한다고 

내부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최근 한 두 달 정도의 조직 통합 작업을 통해서 조직 목표 설정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 

현재나 과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게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장애

가 될까?  

 1년부터 3년후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의는 했다. 체중, 체지방, 혈압, 간지수, 등등… 

관리가 필요한 지수가 있다. 몸도 복잡하지만 기업은 더욱더 복잡하다.  

 그냥 막연하게 목표만 세워나서는, 목표를 달성한 확률은 낮다. 명확한 action 

item을 만들고 actual effort & result들을 모니터해야 된다. 원시시대에는 (수렵의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개인 스스로가 모두 극심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fat가 붙을 여유가 없다. 정착을 하면서 문제는 발생한다.  

 게으름과 나태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 Mediocrity vs Excellence ? 우리는 어디에 있나?  

- 환자 (병의 유무 및 경중을 떠나서)의 미래 건강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 EV charger 사업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손익 이슈 / 혁신 부재 

/ 규모의 경제 달성 => 해외사업과의 통합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  

 낮은 매출, 높은 비용 : 비용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어떤식으로든 낮춰야 



된다.  

 개발팀 생산성 :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  

 현재 우리의 주행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시속 얼마로 주행하는 차량인

가?  

 Key Success Factor는 무엇인가?  

 경쟁사보다 월등히 잘할 영역이 어디인지 정리해 보자.  

- 우리는 지금 check list가 필요하다. 건강검진 문진표 같은거…  


